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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

실현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

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(반값 아파트)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

획임.

○ 하지만,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명칭이 공공임대주택과 혼동이

되는 등 시민의 오해를 야기하고, 환매 주체의 한정적 허용, 분양가

상한제의 적용 등 「주택법」상의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서울

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을 건의함.



2. 제안이유

○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지난 10년간 누적된 서울시의 소극적

인 주택 공급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서울시 집값이

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

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.

○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, 역세권 개발 등 민간 주도의

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고, 주택 공급의 정상화와 시민의

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합

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공공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

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.

○ 하지만, 근거 법률인 「주택법」에서 명칭(토지임대부 분양주택)의

불명확성, 환매 주체의 한정적 허용, 분양가상한제의 적용, 사인 간

전매 금지 등 일부 규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서울시 토지임대부

분양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

에 개정을 건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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